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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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존재할까?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뉴스를 보면 채용 비리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개천에서 용이 안난지는 오래됐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돈으로 사는 사례를 읽으면서 도덕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가 자본주의로 변하면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하면서 불평등과 부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여 올바른 가치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bookmark: _GoBack]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돈으로 산 사례가 등장했다. 바로 새치기이다. 작년에 일본 유니버셜스튜디오에 놀러갔을 때 여행이기 때문에 기다리기 너무 싫고 힘들어서 우선권을 구입했었다. 한국 이였다면 절대 내지 않았을 금액(한화로 약 7만원)이였지만 바로 입장한다는 특권이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여행할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것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 같다.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3개정도 탄다면, 우선권을 구입한 부자 부모는 같은 시간에 2배정도를 더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다. 이렇다면 자유이용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또 바다 코끼리 사냥 사례가 굉장히 인상깊었다. 바다 코끼리가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되면서, 바다 코끼리를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이누이트 족에게만 사냥자격을 줬다. 이누이트 족은 사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자신들은 구매자에게 사냥방법을 알려주고 안내(관광)로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국가에 요구했다.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바다코끼리를 사냥하고 있다. 이것 또한 돈으로 바다코끼리 사냥 경험을 사는 경우다.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나 또한 불공정하다고 느껴졌다. 환경만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돈으로 거래 할 수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에 관한 얘기는 나 조차도 요즘세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도덕(양심)을 지니고 있다. 스위스의 핵 폐기장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 핵 폐기장을 설립하기로 한 지역의 주민들은 누군가는 핵 폐기물을 감당해야 한다는 시민정신으로 폐기장 설립에 절반 이상(55%)찬성 했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폐기장을 설립하는 대신 돈을 지급한다고 하자 25%로 찬성비율이 감소했다.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나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고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돈이 시민의식을 쇠퇴 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재화가 무조건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을 거래에 대입해야 한다고 느꼈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인간성은 감소하고 돈이 최고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사회는 결국 우리가 만든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이기 때문이다. 
